
1. 서론

현대사회의 청소년은 또래집단과 학교에서 많은 시간

을 보내는 시기로 신체 발달의 급속한 변화와 정서적, 자

아관 형성과정에서 독립과 해방을 선호하고 성인으로 가

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한 시기이다[1]. 이 시기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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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에게는 학교생활에서 학습뿐 만 아니라 바른 인성, 

가치관 형성, 정서 등 많은 요소들이 형성되기도 한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일부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우

울, 자살, 충동조절장애, 약물중독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이 시기에 쉽

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인터넷 매체로 과도한 사

용시간과 의존, 몰두하는 현상인 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염려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중독될 수 있는 문

화의 역기능적 중독 현상으로 청소년기뿐 만 아니라 청

년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만큼 심각성이 인식된다. 인터넷 

몰입 시 현실 생활에서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 등 부정

적 감정에서 잠시 회피할 수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

와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 사용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인터넷의 사용은 현대사회에서 정보나 지

식의 습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청소년

들의 인터넷 사용은 대부분 오락이나 여가뿐 만 아니라 

정보검색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4]. 인터넷의 사

용은 또래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가상의 세계에서 그룹화 

되어 결속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스

트레스와 중압감을 인터넷 가상의 세계에서 해소와 위안

을 받아 습관화되고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범위를 조

절하지 못하고 넘어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인

터넷 사용으로 인한 중독 시에는 개인의 중독 문제에 국

한된 것뿐 만 아니라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과 같은 타인

에 대한 위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된다. 이러한 인

터넷 피해는 중대 문제로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

로 건강한 생활습관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작용으로 심리적인 문제와 신체적 문제 

등을 보고한 선행 논문이 있으나[5,6] 구강증상경험과 관

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수준과 

건강행위관련 특성이 구강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하고, 이러한 구강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

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를 이용하여 중․고등학교 1학년∼3학년 60,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7].

표본설계를 위한 추출모집단은 전국 중․고등학생으로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군과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급(중학교, 고등학

교), 학교 성적, 가정 경제 상태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고, 학교는 ‘중학교 1학

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

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 

성적은 ‘상’, ‘중상’, ‘중’, ‘하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가정의 

경제 상태는 ‘상’, ‘중상’, ‘중’, ‘하중’, ‘하’로 구분하였다.

인터넷 사용 수준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주중(월요

일-금요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지 않았

다’, ‘1-180분’, ‘190분 이상’로 구분하였고, 주말(토요일-

일요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1-240분’, ‘250분 이상’로 구분하였다[8]. 

건강행위관련 특성으로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건강한 편, ② 건강한 편, 

③ 보통, ④ 건강하지 못한 편,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건강인지로 사용하였고, 평상 시 

스트레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

니까?’에 대한 설문 ① 대단히 많이 느낌, ② 많이 느낌, 

③ 조금 느낌, ④ 별로 느끼지 않음, ⑤ 전혀 느끼지 않음

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수면시간 만족도는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

까?’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그저 그렇다, ④ 충분하지 

않음, ⑤ 전혀 충분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음주 

경험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

입니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을 ‘없다’, ‘있다’로 구분하였고, 현재 흡연 경험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

29일, ⑦ 매일을 ‘없다’, ‘있다’로 구분하였다.

칫솔질횟수는 ‘어제 하루 동안 칫솔질을 몇 번 하였습

니까?’를 ‘없다’,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구강증상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구강증상경험 3가

지 증상인 ‘차갑거나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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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때 치아가 아픔’,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등을 증상을 ‘없다’, ‘있다’로 

구분하였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dow Program 

21.0 version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인터넷 사용 수준, 건강행위관련 특성, 구강증상경험은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하였고, 구강증상경험에 미치는 영

향은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에서는 ‘남자’가 30,463명(52.1%), ‘여자’는 

29,577명(47.9%)이었고, 학년은 ‘중1’ 9,847명(14.5%), 

‘중2’ 10,092명(15.7%), ‘중3’ 10,290명(16.3%)이었으

며, ‘고1’ 9,260명(15.9%), ‘고2’ 10,039명(17.8%), ‘고3’ 

10,512명(19.9%)이었다. 

학업성적은 ‘상’ 8,069명(13.3%), ‘중상’ 15,351명(25.4%),

‘중’ 17,526명(29.4%), ‘중하’ 13,249명(22.0%), ‘하’ 

5,845명(9.9%)이었고, 경제 상태는 ‘상’ 6,526명(11.00%), 

‘중상’ 17,681명(29.80%), ‘중’ 27,808명(46.00%), ‘중하’ 

6,582명(10.80%), ‘하’ 1,443명(2.40%)이었다. Table 1

Variables 　Division N %

Gender
Male 30,463 52.1

Female 29,577 47.9

Grade

Medial
school 

1 9,847 14.5

2 10,092 15.7

3 10,290 16.3

High 
school 

1 9,260 15.9

2 10,039 17.8

3 10,512 19.9

Achievement

High 8,069 13.3

Middle-High 15,351 25.4

Middle 17,526 29.4

Middle-Low 13,249 22.0

Low 5,845 9.9

Economic 
status

High 6,526 11.00%

Middle-High 17,681 29.80%

Middle 27,808 46.00%

Middle-Low 6,582 10.80%

Low 1,443 2.40%

Total 62,823 100.0%

Table 1.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of study subjects  
N=60,040

3.2 인터넷 사용 수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주중(월요일-금요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180분’이 34,287명(57.50%)으로 

가장 높았고, ‘사용하지 않았다’ 15,885명(26.20%), ‘190

분이상’ 9,868명(16.20%)순이었다. 주말(토-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240분’ 30,222명(51.10%)으로 가

장 높았고, ‘240분이상’ 15,984명(26.10%), ‘사용하지 않

았다’ 13,834명(22.80%)순이었다. Table 2

Variables 　Division N %

Internet access 

during the week

Did not use 15,885 26.20

1-180 minutes 34,287 57.50

Over 190 minutes 9,868 16.20

Use the 
internet on 

weekends

Did not use 13,834 22.80

1-240 minutes 30,222 51.10

Over 240 minutes 15,984 26.10

Total 60,040 100.0%

Table 2. Internet Usage Level
                   N=60,040

3.3 건강행위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건강행위관련 특성으로 주관적 건강인

지는 ‘건강한 편이다’ 26,210명(43.5%)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건강한 편이다’ 17,090명(28.2%), ‘보통이다’ 12,825명

(21.6%),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639명(6.2%), ‘매우 건

강하지 못한 편이다’ 276명(.5%)순이었다. 

평상시 스트레스인지는 ‘조금 느낀다’가 24,638명

(41.3%)으로 가장 높았으며, ‘많이 느낀다’ 17,387명

(28.8%), ‘별로 느끼지 않는다’ 9,023명(14.9%), ‘대단히  

많이 느낀다’ 6,925명(11.6%),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67명(3.4%)순이었다. 주관적 수면 만족도는 ‘그저 그

렇다 ’20,098명(33.3%)으로 가장 높았고, ‘충분치 않다’ 

17,600명(29.6%), ‘충분하다’ 10,047명(16.3%), ‘전혀 

충분하지 않다’ 8,104명(14.0%), ‘매우 충분하다’ 4191

명(6.7%)순이었다. 현재 음주 경험은 ‘없다’ 35,343명

(57.70%), ‘있다’ 24,697명(42.30%)이었고, 현재 흡연 

경험은 ‘없다’ 51,500명(85.10%), ‘있다’ 8,540명(14.90%)이

었다. 어제 칫솔질 횟수는 ‘3번이상’이 29,809명(49.1%)

으로 가장 높았고, ‘2번’ 25,806명(43.6%), ‘1번’ 3,862

명(6.4%), ‘0번’ 563명(.9%) 순이었다. Table 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7호80

Variables Division N %

Subjective health 
awareness

Very healthy 17,090 28.2

Healthy 26,210 43.5

Usually 12,825 21.6

Unhealthy 3,639 6.2

Not very Healthy 276 .5

Perceived stress

Feel so much 6,925 11.6

Feel a lot 17,387 28.8

Feel a bit 24,638 41.3

Don’t feel much 9,023 14.9

Not at all 2,067 3.4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Very good 4,191 6.7

Sufficient 10,047 16.3

So so 20,098 33.3

Not enough 17,600 29.6

Not Enough at all 8,104 14.0

Now
drinking 

experience

None 35,343 57.70

Driking 24,697 42.30

Now
smoking 

experience

None 51,500 85.10

Smoking 8,540 14.90

Yesterday

brushing

0 563 .9

1 3,862 6.4

2 25,806 43.6

≥3 29,809 49.1

　 Total 60,040 100.0

Table 3. Health behavior related characteristics        
N=60,040

3.4 구강 증상 경험

연구대상자의 구강증상경험을 살펴본 결과 먹을 때 치

아아픔이 ‘없다’ 38,681명(64.3%), ‘있다’ 21,359명

(35.7%)이었으며,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림에서는 ‘없다’ 

46,171명(76.6%), ‘있다’ 13,869명(23.4%)이었고, 잇몸

이 아프고 피가 남은 ‘없다’ 48,506명(80.8%), ‘있다’ 

11,534명(19.2%)이었다. Table 4

Variables Division N %

Toothache when 
chewing

No 38,681 64.3

Yes 21,359 35.7

Toothache
No 46,171 76.6%

Yes 13,869 23.4%

Gum pain 

and bleeding

No 48,506 80.8%

Yes 11,534 19.2%

　 Total 60,040 100.0%

Table 4. Oral symptoms in subjects

  

3.5 구강 증상 경험 중 먹을 때 치아 아픔에 미치는 

영향

구강 증상 경험 중 먹을 때 치아아픔에 미치는 영향에

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0.793배(95% CI:0.760-0.827) 

낮았으며, 학년에서는 ‘고3’에 비해 ‘중1’이 0.840배(95% 

CI:0.778-0.907) 낮았다. 학업성적은 ‘하’에 비해 ‘중상’

이 1.188배(95% CI:1.104-1.279) 높았고, ‘상’이 1.217

배(95% CI:1.114-1.330) 높았다. 경제상태는 ‘하’에 비

해 ‘중’이 0.776배(95% CI:0.687-0.876), ‘중상’ 0.801배(95%

CI:0.706-0.909), ‘상’이 0.764배(95% CI:0.668-0.873) 

높았다. 주중 인터넷 사용은 ‘190분 이상’에 비해 ‘사용하

지 않았다’가 0.856배(95% CI:0.795-0.923) 낮았으며, 

주말인터넷 사용은 ‘250분 이상’에 비해 ‘1-240분’이 

0.913배(95% CI:0.869-0.959) 낮았고, ‘사용하지 않았

다’가 0.858배(95% CI:0.800-0.920) 낮았다. 주관적 건

강인지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에 비해 ‘건강한 편

이다’가 0.648배(95% CI:0.487-0.863), ‘매우건강한 편

이다’ 0.484배(95% CI:0.363-0.646) 낮았다. 평상시 스

트레스 인지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비해 ‘조금 느낀다’ 

1.425배(95% CI:1.256-1.617), ‘많이 느낀다’ 1.656배

(95% CI:1.460-1.878), ‘대단히  많이 느낀다’ 1.816배

(95% CI:1.580-2.087) 높았으며, 주관적 수면 만족도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에 비해 ‘충분치 않다’ 0.868배(95% 

CI:0.816-0.922), ‘그저 그렇다’ 0.739배(95% CI:0.692-0.789),

‘충분하다’ 0.635배(95% CI:0.588-0.686), ‘매우 충분하

다’ 0.560배(95% CI:0.506-0.619) 낮았다. 현재 음주경

험은 ‘있다’에 비해 ‘없다’가 0.839배(95% CI:0.804-0.874) 

낮았고, 현재 흡연경험은 ‘있다’에 비해 ‘없다’가 0.866배

(95% CI:0.817-0.918) 낮았다. 어제 칫솔질 횟수는 ‘3번 

이상’에 비해 ‘2번’ 1.131배(95% CI:1.084-1.181), ‘1번’ 

1.409배(95% CI:1.305-1.520), ‘0번’ 1.463배(95% 

CI:1.206-1.775) 높았다. Table 5

Variables Division　　 p Exp(B) 95% CI

Gender
Male .000 .793 .760 .827

Female 　 1.000 　 　

Grade

Middle school 
grade 1

.000 .840 .778 .907

Middle school 
grade 2

.760 .989 .921 1.062

Middle school 

grade 3
.088 1.065 .991 1.145

Table 5. Effects of Oral Symptoms on Toothache when 

ch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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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강 증상 경험 중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림에 미

치는 영향

구강 증상 경험 중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0.707배(95% 

CI:0.672-0.743) 낮았으며, 학년에서는 ‘고3’에 비해 ‘고

2’가 0.925배(95% CI:0.863-0.991), ‘고1’ 0.834배(95%

CI:0.773-0.899), ‘중3’ 0.862배(95% CI:0.797-0.933), 

‘중2’가 0.723배(95% CI:0.667-0.784), ‘중1’ 0.594배

(95% CI:0.548-0.643) 낮았다. 경제상태는 ‘하’에 비해 

‘중’이 0.830배(95% CI:0.730-0.943), ‘중상’ 0.842배

(95% CI:0.740-0.959), ‘상’이 0.805배(95% CI:0.698-0.928)

높았다. 주중 인터넷 사용은 ‘190분 이상’에 비해 ‘사용하

지 않았다’가 0.839배(95% CI:0.767-0.917) 낮았으며, 

주말인터넷 사용은 ‘250분 이상’에 비해 ‘1-240분’이 

0.912배(95% CI:0.859-0.969) 낮았고, ‘사용하지 않았

다’가 0.858배(95% CI:0.787-0.934) 낮았다. 주관적 건

강인지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에 비해 ‘보통이다’

가 0.659배(95% CI:0.501-0.868), ‘건강한 편이다’가 

0.567배(95% CI:0.430-0.746), ‘매우  건강한 편이다’ 

0.441배(95% CI:0.335-0.581) 낮았다. 평상시 스트레

스 인지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비해 ‘조금 느낀다’ 

1.444배(95% CI:1.232-1.693), ‘많이 느낀다’ 1.809배

(95% CI:1.541-2.125), ‘대단히  많이 느낀다’ 1.996배

(95% CI:1.691-2.355) 높았으며, 주관적 수면 만족도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에 비해 ‘충분치 않다’ 0.888배(95% 

CI:0.832-0.947), ‘그저 그렇다’ 0.747배(95% CI:0.697-0.800),

‘충분하다’ 0.668배(95% CI:0.613-0.728), ‘매우 충분하

다’ 0.601배(95% CI:0.534-0.676) 낮았다. 현재 음주경

험은 ‘있다’에 비해 ‘없다’가 0.855배(95% CI:0.812-0.900) 낮

았고, 현재 흡연경험은 ‘있다’에 비해 ‘없다’가 0.850배

(95% CI:0.795-0.908) 낮았다. 어제 칫솔질 횟수는 ‘3번

이상’에 비해 ‘2번’ 1.117배(95% CI:1.063-1.174), ‘1번’ 

1.315배(95% CI:1.204-1.435), ‘0번’ 1.693배(95% 

CI:1.380-2.076) 높았다. Table 6

High 
schoolgrade 1

.534 1.022 .954 1.095

High 

schoolgrade 2
.899 1.004 .945 1.067

High 

schoolgrade 3
　 1.000 　 　

Achievement

High .000 1.217 1.114 1.330

Middle-High .000 1.188 1.104 1.279

Middle .096 1.062 .989 1.141

Middle-Low .340 1.036 .963 1.115

Low 　 1.000 　 　

Economic 
status　

High .000 .764 .668 .873

Middle-High .001 .801 .706 .909

Middle .000 .776 .687 .876

Middle-Low .145 .906 .792 1.035

Low 　 1.000 　 　

Weekday 
Internet

Did not use .000 .856 .795 .923

1-180

minutes
.215 .964 .909 1.022

≥190

minutes
　 1.000 　 　

Weekend 

Internet

Did not use .000 .858 .800 .920

1-240

minutes
.000 .913 .869 .959

≥250

minutes
　 1.000 　 　

Subjective 
health

awareness

Very healthy .000 .484 .363 .646

Healthy .003 .648 .487 .863

Usually .056 .752 .561 1.007

Unhealthy .760 .955 .714 1.279

Not very 
Healthy

　 1.000 　 　

Perceived
stress

Feel so much .000 1.816 1.580 2.087

Feel a lot .000 1.656 1.460 1.878

Feel a bit .000 1.425 1.256 1.617

Don’t feel 
much

.131 1.105 .971 1.258

Not at all 　 1.000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Very good .000 .560 .506 .619

Sufficient .000 .635 .588 .686

So so .000 .739 .692 .789

Not enough .000 .868 .816 .922

Not enough at 
All

　 1.000 　 　

Now
Drinking

No .000 .839 .804 .874

Yes 　 1.000 　 　

Now

Smoking 

No .000 .866 .817 .918

Yes 　 1.000 　 　

Yesterday
brushing

0 .000 1.463 1.206 1.775

1 .000 1.409 1.305 1.520

2 .000 1.131 1.084 1.181

≥3 　 1.000 　 　

Variables Division p Exp(B) 95% CI

Gender
Male .000 .707 .672 .743

Female 　 1.000 　 　

Grade

Middle school 
grade 1

.000 .594 .548 .643

Middle school 

grade 2
.000 .723 .667 .784

Table 6. The effect of oral symptom experience on 

tooth picking and thro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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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구강 증상 경험 중 잇몸 통증 및 출혈에 미치는 

영향

구강 증상 경험 중 잇몸 통증 및 출혈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0.787배(95% CI:0.747-0.830)

낮았으며, 학년에서는 ‘고3’에 비해 ‘고1’이 0.869배(95% 

CI:0.805-0.939), ‘중2’ 0.836배(95% CI:0.767-0.912) 

‘중1’이 0.799배(95% CI:0.729-0.876) 낮았다. 학업성

적은 ‘하’에 비해 ‘상’이 1.115배(95% CI:1.007-1.234) 

높았다. 경제상태는 ‘하’에 비해 ‘중’이 0.771배(95% 

CI:0.669-0.888), ‘중상’ 0.760배(95% CI:0.658-0.879), 

‘상’이 0.736배(95% CI:0.628-0.863) 높았다. 주말인터

넷 사용은 ‘250분 이상’에 비해 ‘1-240분’이 0.926배

(95% CI:0.872-0.984) 낮았고, ‘사용하지 않았다’가 

0.859배(95% CI:0.787-0.937) 낮았다. 주관적 건강인

지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에 비해 ‘보통이다’가 

0.662배(95% CI:0.504-0.870), ‘건강한 편이다’가 

0.576배(95% CI:0.437-0.758), ‘매우  건강한 편이다’ 

0.448배(95% CI:0.340-0.589) 낮았다. 평상시 스트레

스 인지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비해 ‘별로 느끼지 않

는다’ 1.224배(95% CI:1.019-1.471), ‘조금 느낀다’ 

1.442배(95% CI:1.212-1.715), ‘많이 느낀다’ 1.878배

(95% CI:1.574-2.241), ‘대단히  많이 느낀다’ 2.070배

(95% CI:1.729-2.479) 높았으며, 주관적 수면 만족도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에 비해 ‘충분치 않다’ 0.881배(95% 

CI:0.824-0.943), ‘그저 그렇다’ 0.770배(95% CI:0.717-0.827),

‘충분하다’ 0.727배(95% CI:0.664-0.797), ‘매우  충분

하다’ 0.665배(95% CI:0.593-0.746) 낮았다.

현재 음주경험은 ‘있다’에 비해 ‘없다’가 0.857배(95% 

CI:0.814-0.902) 낮았고, 현재 흡연경험은 ‘있다’에 비해 

‘없다’가 0.914배(95% CI:0.849-0.983) 낮았다. 어제 칫

솔질 횟수는 ‘3번이상’에 비해 ‘2번’ 1.080배(95% 

CI:1.028-1.135), ‘1번’ 1.300배(95% CI:1.188-1.423), 

‘0번’ 1.754배(95% CI:1.401-2.194) 높았다. Table 7

Middle school 
grade 3

.000 .862 .797 .933

High 
schoolgrade 1

.000 .834 .773 .899

High 

schoolgrade 2
.026 .925 .863 .991

High 
schoolgrade 3

　 1.000 　 　

Achievement

High .098 1.085 .985 1.195

Middle-High .220 1.058 .967 1.157

Middle .400 .965 .889 1.048

Middle-Low .816 1.010 .930 1.096

Low 　 1.000 　 　

Economic 
status　

High .003 .805 .698 .928

Middle-High .009 .842 .740 .959

Middle .004 .830 .730 .943

Middle-Low .681 .972 .848 1.114

Low 　 1.000 　 　

Weekday 
Internet

Did not use .000 .839 .767 .917

1-180
minutes

.190 .953 .887 1.024

≥190
minutes

　 1.000 　 　

Weekend 

Internet

Did not use .000 .858 .787 .934

1-240

minutes
.003 .912 .859 .969

≥250
minutes

　 1.000 　 　

Subjective 
health

awareness

Very healthy .000 .441 .335 .581

Healthy .000 .567 .430 .746

Usually .003 .659 .501 .868

Unhealthy .384 .882 .664 1.171

Not very 
Healthy

　 1.000 　 　

Perceived
stress

Feel so 
much

.000 1.996 1.691 2.355

Feel a lot .000 1.809 1.541 2.125

Feel a bit .000 1.444 1.232 1.693

Don’t feel 
much

.232 1.107 .937 1.308

Not at all 　 1.000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Very good .000 .601 .534 .676

Sufficient .000 .668 .613 .728

So so .000 .747 .697 .800

Not enough .000 .888 .832 .947

Not enough at 
All

　 1.000 　 　

Now
Drinking

No .000 .855 .812 .900

Yes 　 1.000 　 　

Now

Smoking 

No .000 .850 .795 .908

Yes 　 1.000 　 　

Yesterday
brushing

0 .000 1.693 1.380 2.076

1 .000 1.315 1.204 1.435

2 .000 1.117 1.063 1.174

≥3 　 1.000 　 　

Variables Division　 p Exp(B) 95% CI

Gender
Male .000 .787 .747 .830

Female 　 1.000 　 　

Grade

Middle school 
grade 1

.000 .799 .729 .876

Middle school 
grade 2

.000 .836 .767 .912

Middle school .064 .925 .851 1.005

Table 7. Effects of oral symptoms on gum pain and 

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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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수준과 건강행

위관련 특성이 구강증상경험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사용 수준에서는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주중 

‘1-180분’ 주말 ‘1-240분’으로 사용시간이 비교적 긴 것

으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에서 적절한 사

용시간이 권장되는 부분이다.

건강행위관련 특성은 ‘스트레스를 조금 느낀다’,수면에

서는 ‘그저 그렇다’가 가장 높고, ‘충분치 않다’순으로 조

사되어 인터넷 부작용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불안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9]의 연구와 본 연구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구강증상경험 중 먹을 때 치아 아픔에 미치는 영향으

로는 주중 인터넷 사용은 ‘190분 이상’에 비해 ‘사용하지 

않았다’가 0.856배 낮았으며, 주말인터넷 사용은 ‘250분 

이상’에 비해 ‘1-240분’이 0.913배 낮았고, ‘사용하지 않

았다’가 0.858배 낮았다. 조절되는 인터넷 사용시간은 청

소년의 구강건강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주관적 수면 만족도는 ‘매우 충분하다’에서 0.560

배 낮았다. 음주경험은 없다’가 0.839배 낮았고, 현재 흡

연경험은 ‘있다’에 비해 ‘없다’가 0.866배 유의하게 낮았

다. 평소 건강생활습관이 바르게 형성된 청소년일 경우 

전반적으로 구강증상경험에서 건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에서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 1.816

배 높았으며, 칫솔질 횟수는 ‘3회 이상’에 비해 ‘0번’일 경

우에서 1.463배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청소년들

의 정신, 정서적 불건강상태는 긍정적이지 못한 구강증상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건

강생활습관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칫

솔질 횟수가 적을 경우는 치아관리부족으로 먹을 때 치

아 아픔 증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

로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은 전신상태와 구강건강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 영향요인 연구[10]에서도의 인터넷 이동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어 인터넷의 사용의 적절

한 조절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증상경험 중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림에 미치는 영

향에서도 주중 인터넷 사용이 낮을수록 낮게 조사되었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과 온라인상으로 소통과 교류로 많

은 시간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 인터넷 사용시

grade 3

High 
schoolgrade 1

.000 .869 .805 .939

High schoolgrade 
2

.221 .956 .888 1.028

High schoolgrade 
3

　 1.000 　 　

Achieveme

nt

High .037 1.115 1.007 1.234

Middle-High .098 1.078 .986 1.178

Middle .959 1.002 .921 1.091

Middle-Low .753 1.014 .928 1.108

Low 　 1.000 　 　

Economic 

status　

High .000 .736 .628 .863

Middle-High .000 .760 .658 .879

Middle .000 .771 .669 .888

Middle-Low .290 .920 .788 1.074

Low 　 1.000 　 　

Weekday 
Internet

Did not use .152 .934 .850 1.026

1-180
minutes

.899 .995 .923 1.072

≥190
minutes

　 1.000 　 　

Weekend 
Internet

Did not use .001 .859 .787 .937

1-240
minutes

.013 .926 .872 .984

≥250
minutes

　 1.000 　 　

Subjective 
health

awareness

Very healthy .000 .448 .340 .589

Healthy .000 .576 .437 .758

usually .003 .662 .504 .870

Unhealthy .314 .864 .649 1.149

Not very Healthy 　 1.000 　 　

Perceived
stress

Feel so much .000 2.070 1.729 2.479

Feel a lot .000 1.878 1.574 2.241

Feel a bit .000 1.442 1.212 1.715

Don’t feel much .031 1.224 1.019 1.471

Not at all 　 1.000 　 　

Subjective
sleep 

satisfactio
n

Very good .000 .665 .593 .746

Sufficient .000 .727 .664 .797

So so .000 .770 .717 .827

Not enough .000 .881 .824 .943

Not enough at 

All
　 1.000 　 　

Now

Drinking

No .000 .857 .814 .902

Yes 　 1.000 　 　

Now
Smoking

No .015 .914 .849 .983

Yes 　 1.000 　 　

Yesterday

brushing

0 .000 1.754 1.401 2.194

1 .000 1.300 1.188 1.423

2 .002 1.080 1.028 1.135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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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절을 위한 통제력 조절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구강증상경험 중 잇몸 통증 및 출혈에 미치는 영향에

서는 주말 인터넷 사용이 ‘250분 이상’에 비해 ‘사용하지 

않았다’가 0.859배 낮았다. 주관적 건강인지에서는 ‘매우  

건강한 편이다’ 비해 ‘보통이다’가 0.662배, ‘건강한 편이

다’가 0.576배, ‘매우  건강한 편이다’ 0.448배 낮아 송 

등[11]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주관적 수면 만족도는 ‘전

혀 충분하지 않다’에 비해 ‘충분치 않다’ 0.881배, ‘그저 

그렇다’ 0.770배, ‘충분하다’ 0.727배, ‘매우 충분하다’에

서는 0.665배 낮았다. 음주경험은 ‘없다’가 0.857배, 흡

연경험은 ‘없다’가 0.914배 낮았다. 타 구강증상들과 비

슷한 경향으로 조사되어 청소년기 바른건강생활행태는 

잇몸 통증 및 출혈과 같은 구강증상경험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청소년기의 바른건강생활행태를 

위한 보건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상시 스

트레스 인지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비해 ‘별로 느끼지 

않는다’ 1.224배, ‘조금 느낀다’ 1.442배, ‘많이 느낀다’ 

1.878배, ‘대단히  많이 느낀다’에서 2.070배 높았다. 위

의 결과들은 백[12]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

수록 주관적으로 불건강할 가능성과 주관적으로 불행하

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구강건강

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되어 인터넷의 부작용은 청소년 삶의 만족과 정

서의 인지정도 및 구강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인터넷상 교류는 또래 집단과 

관계들을 형성하지만 장시간 인터넷 사용은 감정의 교류 

등 견고한 라포형성은 어려워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져서 

부정적 정서로 발전할 수 있다[12]. 또한, 우울성향의 부

정적 정서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13]되어 인터넷의 부작용은 신체적 요인 뿐 만 

아니라 정서,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

은 일평균 2시간 32분, 20대는 일평균 3시간 27분으로 

조사되었고 인터넷 이용시간은 최근 6년 동안 지속적 증

가 추세를 보고되어[14] 관리의 심각성이 대두된다. 어제 

칫솔질 횟수는 ‘3번 이상’에 비해 ‘2번’ 1.080배, ‘1번’ 

1.300배, ‘0번’ 1.754배 높아 타 구강증상경험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구강병은 질병이 일부 진행되어야 통증

을 지각할 수 있는 만성병으로 위의 증상을 경험하였다

는 것은 치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단계로 구강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 지표이다[15].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인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많은 

변화로 혼란기이고[16] 자아와 주체성 확립을 위한 과정

에서 부적응과 불안정적이고[17], 스트레스 조절이 힘든 

시기이다[18]. 스스로의 자기 통제력이 약한 환경에서 조

절되지 못하는 인터넷의 사용은 청년기의 건강행태와 삶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사용

에 관한 조절 교육과 예방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단순한 홍보차원을 넘어서 학년별, 남, 녀(여) 청소

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의 학교보건교육으로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수준과 건강행위관

련 특성이 구강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제

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중․고등학교 1학년∼3학년 60,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인터넷 사용수준과 건강행위관련 특성이 구강증상경

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먹을 때 치아 아픔 증상경험,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림 증상, 잇몸 통증 및 출혈 증상경험에서는 인터

넷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수면

만족도는 높을수록, 흡연, 음주경험이 없을수록 낮았다. 

평상시 스트레스인지는 많을수록, 어제 하루 칫솔질횟수

가 없을 경우 높았다. 

위의 결과로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완화시키

는 보건교육은 적절한 건강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구강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보

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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